
머 리말

전세계적으로 금융겸업화의 급진전 및 투자형 상품의 증대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간 수익률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측면의 경쟁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보험산업은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약속된 급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부채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금융업에 비해 복잡하고 엄격한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계약자의 신탁자

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안전성의 원칙 이외에, 자산운용 활동을

통해 가격 산출시 보장한 예정이율을 확보하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의 달성 역시 매우 중요하며 향후

에는 수익률 측면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자유화 및 규제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기존의 제한적 열거주의(p ositiv e system ) 방식에서 포괄적 열거

주의(n egativ e sy stem )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그

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자산운용규제가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을 저해

할 정도로 엄격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

에서는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자산운용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자산운용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 상황에서 네거티브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우리 나라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의 효

과 및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데 따른 분석과정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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